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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대주주 지분매입 계속된다!
최창원 부사장 보유지분 꾸준히 증가 … SK그룹 경영권 방어에 필수

SK케미칼 대주주들이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감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SK케미칼이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고 재산분배 문제까지 얽혀 앞으로 대주주

들의 지분매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월15일 SK케미칼은 최창원 부사장의 보유 지분율(보통주 기준)이 6.48%로 높아졌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태원 부사장은 7월14일과 15일에 걸쳐 보통주 19만8780주를 장내에서 매입해 현재 총 115

만7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부사장 등 SK케미칼 대주주들의 지분율은 2002년 말 18.55%에서 

2003년 말에는 26.24%로 높아졌고, 2004년 7월 기준으로는 29.29%까지 확대됐다.

현대증권은 우선 SK케미칼이 SK와 함께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SK케미칼은 현재 3.28%의 SK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건설도 SK의 지분 

3.39%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SK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SK케미칼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

SK케미칼의 대주주들이 SK그룹 창업자인 최종건 회장과 동생 최종현 회장의 자녀들로 구성돼있어 앞으로 

재산분배를 예상한다면 지분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SK그룹에서의 분가를 언급한 최신원 SKC 회장이 SK케미칼 주식을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매입한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임정훈 현대증권 연구원은 “SK케미칼 자체로도 SK건설과 휴비스, SK제약, 동신제약 등을 거느린 매출액 5

조원의 소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SK케미칼은 지주회사인 만큼 지분의 의미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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